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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돌봄 시대의 부모 역할 재구성: 미국·핀란드·중국 

비교사례를 중심으로

김병선*․전은옥**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부모 역할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

구성이 부모-자녀 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미국, 핀란드, 중국을 대상으로 

비교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각 국가의 학술논문, 정부·정책 문서, 연구보고서 및 관련 

기관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문헌분석을 통해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 틀은 디지털 환경 특성, 부

모 역할 변화,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의 네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비교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부모 역할을 

약화시키기보다 자녀의 학습과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교육적 동반자로 재구성하는 양상을 보였

다. 둘째, 국가별 디지털 돌봄 양상은 문화적 가치관과 교육철학, 부모교육 정책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났으며, 분석대상 자료에서 나타난 상대적 특징을 토대로 미국은 참여형, 핀란드는 협력형, 중국

은 관리형의 분석적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이러한 국가별 유형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분석적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돌봄이 기술 자체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사

회문화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구성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의 관점에서 부모 

역할의 재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부모교육 프로그

램 개발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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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과 돌봄의 방식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기기가 일상생활과 교육

에 활용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직접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교육적 주체라기보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녀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AI 기반 학습도구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확산은 정

보 탐색과 문제해결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가정 내 학습지원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미나·김성백, 2026).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관심과 의사소통,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과 

건강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혜림·이완정, 2022; 홍찬영·한성희, 

2024). 특히 디지털 기술이 자녀의 학습과 생활에 깊이 관여하면서 부모에게는 단순한 기기 

사용의 감독이나 통제를 넘어 자녀의 디지털 경험을 이해하고, 정보를 함께 판단하며, 학습

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부모 

역할의 축소라기보다 기존의 돌봄과 교육 역할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디지털 돌봄 연구는 주로 노인 돌봄, 장애인 복지, 스마트 헬스케어 및 지역

사회 통합돌봄 등 복지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강동훈, 2025; 김남숙, 2025; 

양승완 외, 2021; 이은영, 2025). 이에 비해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디

지털 기술이 부모의 교육 및 돌봄 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의 교육제도, 가족정책, 복지

체계 및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문무경 외, 2011; 장혜진·

송신영, 2014), 이를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 시대의 부모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사례에 한정하기

보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진 국가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교사례연구는 서

로 다른 제도적·문화적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과 부모 역할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

나는지를 분석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를 통해 부모 역할 재구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유용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 핀란드, 중국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다. 미국은 부모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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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학교-가정 간 협력을 강조해 왔으며, 핀란드는 교육복지와 평등,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

성을 중시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중국은 전통적인 가족의 교육적 역할과 함께 국가 

주도의 돌봄·교육정책이 강화되어 왔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교육적·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진 

세 국가를 비교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부모의 돌봄과 교육 역할에 어떻게 결합되며, 그 과

정에서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국가의 제도적 우수성을 평가하거나 정책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이 부모의 돌봄과 교육 역할에 어떻

게 결합되며,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비교·분석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의 재구성을 사회문화적 맥락

에서 이해하고, 한국의 부모교육과 디지털 돌봄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미국·핀란드·중국의 부모 역할 재구성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미국·핀란드·중국의 비교사례에서 나타난 부모 역할의 재구성은 부모-자녀 

관계 및 한국의 부모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돌봄의 개념과 특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돌봄의 방식과 주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돌봄(digital care)

은 단순히 돌봄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

츠 및 기술 기반 서비스가 돌봄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돌봄 환경을 의미한다(박광옥 외, 

2022). 이러한 환경에서는 부모와 학교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자녀의 학

습과 돌봄을 지원하면서 돌봄의 주체와 관계가 확장된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은 기술의 도입 

자체보다는 기술이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매개하고 부모의 역할과 관계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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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돌봄은 디지털 양육(digital parenting), 부모의 디지털 중재(parental mediation), 

부모참여(parent involvement)와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개념적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디지털 

양육은 자녀가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이점을 극대화하

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모의 양육 실천을 의미하며(Choy et al., 2024), 부모의 

디지털 역량과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관리 및 지도 등을 포함한다. 부모의 디지털 중재

는 자녀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조정하고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와 잠재

적 위험 사이에서 자녀의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부모의 구체적인 실천에 초점을 둔다

(Goodall et al., 2025). 부모참여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가정과 학교에서 수행하

는 다양한 참여행동을 포괄하며, 가정에서의 학습지원, 학교와의 의사소통 및 학교활동 참여 

등을 포함한다(Bakker & Denessen, 2007).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디지털 돌봄은 부모 개인의 디지털 양육이나 중재행동에 

한정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이 매개되는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생활 및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고, 이러한 역할이 학교·공공기관·정책적 지원체계와 연계되는 과정까지 포괄

하는 분석적 관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디지털 돌봄은 앞선 개념들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 부모의 양육과 중재, 교육적 참여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분석적 관점이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

부모는 전통적으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돌봄 주체인 동시에 지식과 

사회적 규범을 전달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며(현정환, 2007),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모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과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방식도 변

화해 왔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은 지속된다. 부모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

심, 의사소통은 자녀의 발달뿐 아니라 건강한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되며(권혜림·이완정, 

2022; 홍찬영·한성희, 2024), 자녀의 디지털 경험에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중재하

는가는 새로운 부모 역할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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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가 디지털 환경에서 얻는 정보와 

경험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생성형 AI와 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탐색과 학습지원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

한 변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부모는 지식과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자녀

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안내하고, 정보를 함께 판단하며, 자녀의 학습과 디지털 경험에 대해 

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부모의 역할을 일방적으

로 축소하는 현상이라기보다 기존의 보호·교육·중재 역할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조정되

고 확장되는 부모 역할의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재구성은 부모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경험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중재하는지는 부모-자녀 간의 

신뢰와 의사소통, 자녀의 자율성, 학교와 가정의 관계, 부모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책임 및 

사회적 지원체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 역할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개별적인 양육행동과 함께 부모-자녀 관계와 이를 둘러싼 교육

적·사회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돌봄과 부모교육 및 사회문화적 맥락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가 수행하는 역할은 부모 개인의 선택이나 디지털 역량만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제도적 환경과 관련된다.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경험에 참여하고 이를 중재하는 방식은 사회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책임, 학교

와 가정의 관계, 교육 및 가족정책,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가치 등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은 개인적 차원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구성하는 사회

적·제도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은 이러한 부모 역할의 변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체계이다. 기존의 부모교

육이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양육방법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지원해 왔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경험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중재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이 추가적

으로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교육은 기기 사용시간이나 이용 제한과 같은 관리

적 접근에만 머무르기보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디지털 정보에 대한 판단, 책임 있는 디지털 

활용 및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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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 역할과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양상은 각 사회의 교육문화 및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모참여와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협력이 강조되어 

왔으며(Henderson & Mapp, 2002), 핀란드는 교육의 평등과 학습자의 자율성, 미디어 리터러

시 및 시민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Salomaa & Palsa, 2019; Schleicher, 

2019). 중국에서는 가족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어 온 가운데 「가정교육촉진법」 등을 통해 

부모의 가정교육 책임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도·관리 역할이 제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이수진, 2024). 이처럼 부모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상이하

기 때문에 동일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더라도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에 결합되는 방

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의 재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영향

뿐 아니라 각 사회의 교육문화,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부모교육 정책 및 지원체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제도적 맥락을 가진 미국·핀

란드·중국을 공통의 분석 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 특성, 부모 역할 변화,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라는 공통 범주를 통해 세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 시대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비교사례연구를 적용하였다. 비교사례연구는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는 둘 이상의 사

례를 선정하여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과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각 사례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사

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이상민·박민정, 2024; Yin, 2014).

디지털 돌봄은 기술 활용의 문제만이 아닌 부모 역할, 부모교육, 교육정책, 문화적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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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디지털 돌봄과 부

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비교하는 접근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 선정과 분석 기준 설정을 고려하여 미국, 핀란드, 중국을 사례 

국가로 선정하고, 각 국가의 디지털 환경 특성, 부모 역할 변화,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2. 사례 국가 선정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수준 자체를 국가 선정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디지털 환경

에서 부모의 교육·돌봄 역할을 구성하는 제도적·사회문화적 맥락이 상이한 국가를 대조적으

로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부모·학교·국가가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관여하는 방

식에서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는 미국, 핀란드, 중국을 선정하였다. 미국은 부모참

여와 학교-가정 협력을 강조하는 맥락, 핀란드는 공공교육의 지원과 학습자의 자율성 및 미

디어 시민성을 중시하는 맥락, 중국은 국가의 가정교육 정책과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

는 맥락을 대표하는 사례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세 국가는 어느 한 국가를 우수 사례로 선정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모 역할 및 교육·돌봄 지원구조 속에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대조적 사례(contrasting cases)로 선정하였다.

미국은 학부모 참여(parent involvement)와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협력을 중시해 왔으며

(이순형, 2003), 학생의 학업성취와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교육적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발전시켜왔다(Henderson & Mapp, 2002). 또한 커

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과 같은 학교-지역사회 협력 모델이 운영되고 있으며(정제

영, 2015), 유아교육에서도 부모참여와 교사-부모 간 개방적 소통이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되

고 있다(김은주, 2018).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돌봄에 참여하

는 교육적·협력적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적합하다.

다음으로 핀란드는 교육복지와 평등,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중시하는 교육체계를 바

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디지털 역량을 지원하고 있으며(양지선, 2019), 국가 차원의 미디어·정

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정책을 통해 디지털 및 알고리즘 환경에서 요

구되는 비판적 사고와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여라, 2019). 따라서 핀란드는 디지털 환경

에서 학교와 공공교육체계의 지원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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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부모교

육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金丽兰·이희영, 2024). 특히 「가정교육촉진

법」을 통해 부모의 가정교육 책임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도·관리 역할을 제도적

으로 강조하고 있으며(이수진, 2024), 디지털 기반의 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도 확대되고 있다

(민철기·서동, 2025). 실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

여하고 지원하는 양상이 보고되고 있으며(Tao & Xu, 2022),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

모의 중재 역시 교육적 기대와 디지털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Zhou, 2024). 따라서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가정교육 정책과 가족의 높은 교육적 관여가 디지

털 환경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국내 자료는 RISS, DBpia, KISS를, 해

외 자료는 Google Scholar, ERIC 및 각국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활용하

였다. 주요 검색어는 ‘digital care’, ‘digital parenting’, ‘parental media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 involvement’, ‘digital literacy’, ‘media literacy’, ‘family education’과 이

에 대응하는 국내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자료 선정은 검색자료 확인, 제목 및 초록 검토, 선정·제외 기준 적용, 최종 분석자료 선정

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검색된 자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연구주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원문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분석자료의 선정기준은 ① 디지털 환

경에서 부모 역할 또는 부모-자녀 관계를 직접 다룬 자료, ② 부모교육 또는 돌봄 지원정책

을 다룬 자료, ③ 미국·핀란드·중국의 제도적·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설정

하였다. 반면 디지털 기술 일반에 관한 연구, 부모 및 부모-자녀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자료, 동일한 정책이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방법론 

및 일반적인 이론적 배경을 위해 활용한 문헌은 사례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적 검토와 선정·제외 기준의 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 8건, 핀란드 5건, 

중국 6건 등 총 19건의 자료를 사례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학술논문, 정부·정책 

문서, 연구보고서 및 관련 기관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국가별 최종 분석자료의 저자,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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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및 주요 분석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가별 분석자료의 구성

국가 저자(연도) 자료유형 주요 분석 내용

미국

이순형(2003) 학술논문 미국의 학부모 참여와 학교교육 혁신

Henderson & Mapp(2002) 연구보고서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와 가족 

참여

유선영·박선혜·조해연(2017) 학술논문
NAEYC의 부모참여와 

유아교육기관 평가

김은주(2018) 학술논문
미국 유아교육의 부모참여와 

부모-교사 소통

NAEYC & Fred Rogers 

Center(2012)
기관자료

디지털 기술 활용과 

가족·교육기관의 역할

NAEYC(2020) 기관자료 가족참여와 학교-가정 간 협력

Kroshus-Havril et al.(2024) 학술논문
청소년 스크린 사용 의사결정과 

자녀참여

Mashudi et al.(2025) 학술논문
디지털 환경의 학교-가정 

의사소통과 부모참여

핀란드

양지선(2019) 학술논문
핀란드 교육의 역량·자율성 중심 

교육체계

Schleicher(2019) 국제기구 자료 핀란드 교육의 신뢰 중심 교육문화

Salomaa & Palsa(2019) 국가 정책자료
국가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2016)
공공기관 자료

보호자의 아동 미디어 이용 지도 및 

지원

Sairanen et al.(2022) 연구문헌
가정 내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 

실천과 가족 상호작용

중국

金丽兰·이희영(2024) 학술논문
중국 부모교육 연구 및 부모교육의 

발전

이수진(2024) 정책자료
가정교육촉진법과 부모의 

교육·인터넷 지도 책임

민철기·서동(2025) 학술논문
디지털 기반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지원

장결(2023) 박사학위논문 중국 부모교육의 사회적 지원체계

Tao & Xu(2022) 학술논문 온라인 학습에서 부모의 학습지원

Zhou(2024) 학술논문 중국 부모의 디지털 미디어 중재

계 19건 미국 8건, 핀란드 5건, 중국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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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틀과 분석범주

본 연구의 분석 틀은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비교사례연구에서는 모든 사례에 공통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행연구에서도 국가 간 정책·전략 

비교 시 공통 분석 틀을 적용하는 접근이 제시된다(김민성·홍성삼, 2025). 본 연구에서는 국가

별 사례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표 2> 분석의 틀

분석범주 하위범주

디지털 환경 특성 디지털 기술 활용, AI·플랫폼 활용, 디지털 교육정책 

부모역할 변화 학습지원, 디지털 중재, 감독-관리, 협력·참여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교육 정책, 학교-가정 협력, 공공지원 체계, 지역사회 연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 의사소통, 상호작용, 신뢰, 자율성, 통제

첫째, 디지털 환경 특성이다. 각 국가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온라인 플랫폼이 교육 

및 돌봄 영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부모 역할 변화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사용을 중재하며, 감

독·관리하거나 협력·참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이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돌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학교, 지역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모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학교-가정 협

력 및 공공지원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부모-자녀 관계 변화이

다. 디지털 기술 활용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신뢰, 자율성 및 통제 방식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절차

자료분석은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과 사례 간 비교분석(cross-case analysis)

의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미국, 핀란드, 중국 각각의 사례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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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디지털 환경 특성, 부모 역할 변화,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후 네 가지 분석 범주를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여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내 분석 단계에서는 각 국가의 정책 문서, 학술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첫째, 디지

털 기술과 AI 및 플랫폼이 교육과 돌봄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둘째,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셋째,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정책과 학

교·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넷째, 디지털 환경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신뢰, 자율성 및 통제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례 간 비교분석에서는 네 가지 분석범주를 중심으로 국가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

고, 분석대상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디지털 돌봄과 부모 역할의 특징을 분석적 유형

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 기술이 각 국가의 교육문화,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정책적 지원체계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해석하였다.

6.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는 문헌분석 기반 비교사례연구로서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학술논문,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국가별 사례를 분석범주와 분석 틀에 따라 비교하

여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분석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특

정 국가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 교육정책, 부모교육, 돌봄 지원체계 및 부

모-자녀 관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비교분석

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개별 국가의 맥락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 시대 부모 역할 변화와 부모-자녀 

관계의 재구성 양상을 국가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비교·분석하고, 분석 결과의 일관성

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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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미국: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돌봄

미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부모 역할을 형성한다기보다 기존의 부모

참여와 학교-가정 협력구조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환경 특성, 부모 역할 변화,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의 네 

가지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먼저, 디지털 환경 특성의 측면에서 미국은 기존의 학교-가정 간 협력체계에 이메일, 온라

인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면서 부모와 학교 간 의사소통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은 부모참여와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을 교육의 핵

심 가치로 인식해 왔으며(유선영 외, 2017; Henderson & Mapp, 2002; NAEYC, 2020), 이러

한 참여문화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교사와 부모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자녀의 학습과 학교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소통하고 있었다(Mashudi et al., 2025).

둘째, 부모 역할의 측면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역할에서 학습과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협력적 주체로 기능하고 있었다. 미국 유아교육에서는 부모 자원봉

사, 학부모회(PTO), 교실 지원 등 자발적인 부모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은주, 2018), 디

지털 환경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온라인 학습과 디지털 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NAEYC & Fred Rogers Center, 2012; Mashudi et al., 2025). 이는 기존의 부모참여

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자녀의 학습과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측면에서 학교와 교육기관이 부모를 교육공동체의 협력

자로 인식하고 자녀의 교육과 디지털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전미유아교

육협회(NAEYC)는 가족참여와 학교-가정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며

(NAEYC, 2020), 이러한 지원체계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부모가 학교 및 교사와 정보를 공유

하고 자녀의 학습과 발달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가족이 

함께 사용 규칙을 설정하고 디지털 활동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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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가족 미디어 사용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 청소년 스크린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자녀의 참여와 

협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Kroshus-Havril et al., 2024).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국에서는 부모참여와 학교-가정 협력문화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

면서 부모의 교육 참여와 소통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은 

부모참여를 대체하기보다 이를 확장하는 매개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사례를 

참여형 디지털 돌봄(participatory digital care)으로 유형화하였다.

2. 핀란드: 신뢰와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돌봄

핀란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환경에서도 평등, 자율성, 신뢰 및 시민성이라는 기존 

교육철학이 디지털 교육과 돌봄의 방향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디지털 

환경 특성의 측면에서 핀란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단순한 기기 사용 능력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및 시민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었다. 핀란드는 교육 기회의 평등과 

학습자의 자율성, 교사에 대한 신뢰를 중시하는 교육체제를 발전시켜 왔으며(이덕난, 2017; 

Schleicher, 2019), 국가 차원의 미디어교육 정책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보를 비판적으

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기 위한 시민 역량으로 접근하고 있었다(Salomaa & Palsa, 

2019).

둘째, 부모 역할의 측면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보다 디지털 환경

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

과 보호자 대상 자료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의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대화와 안내를 통해 미

디어 이용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었다(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 2016; Salomaa 

& Palsa, 2019). 이는 부모 역할이 디지털 기기의 직접적 관리보다 자녀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책임 있는 디지털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에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아동과 보호자의 미디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과 보호자 대상 미디어 가이드는 가

족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 2016; Salomaa & Palsa, 2019), 디지털 돌봄의 책임을 부모 개인에게만 부과하기보

다 공공교육 및 미디어교육체계가 함께 담당하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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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부모-자녀 관계 측면에서는 대화와 상호작용,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핀란드 아

동의 가정 내 디지털 리터러시 실천을 다룬 연구에서는 아동이 디지털 활동을 능동적으로 

시작하고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디지털 실천을 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Sairanen 

et al., 2022). 이는 자녀를 디지털 환경의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경험을 능동적

으로 구성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핀란드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 공공적 미디어

교육 지원을 기반으로 자녀의 자율성,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돌봄이 

강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핀란드 사례를 협력형 디지털 돌봄(collaborative 

digital care)으로 유형화하였다.

3. 중국: 관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돌봄

중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술은 국가가 강조하는 가정교육 책임과 가족의 높은 

교육적 관여에 결합하면서 부모의 학습지원과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먼

저, 디지털 환경 특성 측면에서 중국은 국가 교육정책과 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돌봄 지원체

계가 결합되는 특징을 보였다. 방과 후 돌봄 영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AI, 빅데이터 등이 

교육서비스와 학습관리에 활용되고 있었으며(민철기·서동, 2025),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도 

부모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었다(Tao & Xu, 2022).

둘째, 부모 역할의 측면에서 부모는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면서 디지털 기기 이용을 

지도·관리하는 교육적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은 

부모의 가정교육 책임과 자녀의 인터넷 이용 및 생활습관에 대한 지도·관리 역할을 강조하

고 있으며(이수진, 2024), 부모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기 

사용 내용과 시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Tao & Xu, 2022; Zhou, 2024).

셋째,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측면에서 부모교육은 개별 가정의 문제에서 국가, 학교,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중국의 부모교육은 부모에게 자녀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金丽兰·이희영, 2024), 정부와 학교 

및 사회조직이 참여하는 지원체계도 형성되고 있었다(이수진, 2024; 장결, 2023). 이는 부모

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역할을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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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부모-자녀 관계 측면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목적에 따라 부모의 개입 방식이 달라지

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모는 디지털 기기의 학습 및 자기계발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반면, 게임과 오락 중심 사용에는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Zhou, 2024). 이러한 양상은 중국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와 교육적 관여를 보

여준 기존의 비교문화 연구와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기숙 외(2008)은 한국·일본·중

국 부모의 자녀양육을 비교하여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 가치 및 실제에서 국가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양육문화가 디지털 환경과 결합하면서 중국 부모의 학습

지원과 디지털 이용 관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대체하기보다 국가

가 제도적으로 강조하는 가정교육 책임과 가족의 교육적 관여와 결합하면서 학습지원과 디

지털 이용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사례를 관리형 디지털 

돌봄(managerial digital care)으로 유형화하였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부모 역할을 일률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 각 사회의 교육문화,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정책적 지원체계와 결합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디지털 돌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돌봄이 기술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참여형·협

력형·관리형 디지털 돌봄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출한 분석적 유형으로, 각 국가 

전체의 부모 행동을 일반화한 고정적 분류가 아니라 분석대상 자료에서 나타난 상대적 특징

을 개념화한 것이다(<표 3> 참고).

<표 3> 국가별 디지털 돌봄 유형과 부모 역할·부모-자녀 관계 비교

구분 미국(참여형) 핀란드(협력형) 중국(관리형)

핵심 가치 부모참여, 양방향 소통 신뢰, 자율성, 시민성 책임, 관리, 교육적 성취

디지털 환경 

특성

학교-가정 디지털 소통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기반 학습, 

돌봄 및 학습 관리

부모 역할
학습과 소통을 지원하는 

참여적 동반자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학습과 디지털 이용을 

지도, 관리하는 교육적 

책임자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가족참여 및 학교-가정 

협력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 및 

공공지원

가정교육촉진법 및 국가 

주도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
규칙 설정과 대화를 통한 

참여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교육 목적의 지원과 사용 

관리



부모교육연구, 제23권 3호, 2026

128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미국·핀란드·중국의 비교사례를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부모-자녀 관

계 및 한국의 부모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세 가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축소되거나 대체되기보다 

자녀의 학습과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고 중재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부모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심 및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디지털 경험과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혜림·이완정, 

2022; 홍찬영·한성희, 2024)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디지털 양육이 자녀의 디지털 환경이 제

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면서 잠재적 위험을 조정하는 부모의 실천을 포함한다는 Choy et 

al.(2024)의 논의와, 부모의 디지털 중재가 자녀의 초기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부

모 실천이라는 Goodall et al.(2025)의 연구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부모 역할의 변화를 단순한 ‘역할 감소’의 관점

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의 일부는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수행될 수 있지만, 정보의 적절성을 함께 판단

하고 디지털 경험에 관해 대화하며 자녀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모 역할의 변화는 기존의 보호와 

교육 및 중재 기능이 소멸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그 기능과 실천

방식이 조정되는 역할 재구성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부모 역할이 재구성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세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사회의 교육문화와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제도적 지원체계와 결합되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미국의 경우 부모참여와 학교-가정 간 협력 

및 양방향 소통이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부모와 

학교 및 지역사회가 교육적 책임을 공유하는 미국의 부모참여 전통(Henderson & M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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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과 가족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NAEYC, 2020)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핀란드 관련 분석자료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자율성, 신

뢰, 미디어 리터러시 및 시민성을 지원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미디어 리

터러시를 단순한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이 아니라 비판적 이해와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시민

적 역량으로 접근하는 핀란드의 미디어교육 정책(Salomaa & Palsa, 2019)과 연결된다. 또한 

가정 내에서 아동이 디지털 활동을 능동적으로 시작하고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디

지털 실천을 구성한다는 Sairanen et al.(2022)의 연구는 자녀를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험의 능동적인 주체로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중국 관련 분석자료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책임과 학습지원 및 디지털 이용에 대한 지도·

관리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부모의 가정교육 책임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도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조하는 가정교육정책(이수진, 2024), 온라인 학습에서 나타

나는 부모의 적극적인 학습지원(Tao & Xu, 2022),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중재방식이 나타난다는 Zhou(2024)의 연구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의 참여형, 핀란드의 협력형, 중국의 관리형은 각 국가 부

모 전체의 행동이나 양육방식을 규정하는 고정적인 국가 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헌과 정책자료를 공통 분석범주에 따라 비교한 결과 나타난 상대적 특징

을 개념화한 분석적 유형이다. 동일한 국가 안에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의 연령, 

부모의 디지털 역량 등에 따라 부모의 디지털 돌봄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세 유형은 국가 간 우열이나 고정된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기보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제

도적 맥락에서 부모 역할 재구성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 국가의 비교결과는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교육을 기술의 

통제나 사용관리만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 국가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경험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보다 학습지원, 

의사소통, 안내와 중재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이는 디지

털 환경에서도 부모-자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부모교육이 부모-자녀 상호작용

을 증진할 수 있다는 권혜림·이완정(2022)의 연구와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부모교육에서도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위험을 

예방하는 접근을 넘어 부모와 자녀가 디지털 경험에 대해 대화하고 정보를 함께 판단하며 

책임 있는 이용방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참여와 소통, 자녀의 자율성과 신뢰, 필요한 지도와 책임은 서로 배타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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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라기보다 자녀의 발달단계와 가정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유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각 사례에서 확인된 요소를 

한국의 교육문화와 부모-자녀 관계 및 부모교육 환경에 맞게 검토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 시대의 부모 역할 재구성을 미국·핀란드·중국의 비교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부모 역할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자녀의 

학습과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고 중재하는 방향으로 부모 역할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식은 기술 자체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각 사회의 교육문화,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정책적 지원체계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돌봄은 기술 활용의 문제를 넘어 부모-자녀 관계와 교육적·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

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디지털 돌봄을 부모 개인의 디지털 기기 관리나 중재행동에 한정하

지 않고, 부모의 교육적 역할,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미국·핀란드·중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상대적 특징을 참여형·협력형·관리형이라는 분석적 유형으로 제시함으로써 디

지털 환경에서 부모 역할의 재구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실천적으로는 한국의 부모교육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 제한이나 관리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경험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와 중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개인에게 디지털 돌봄의 

책임을 집중시키기보다 학교와 공공기관이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문헌 및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한 비교사례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참여형·협력형·관리형은 각 국가의 모든 가족이나 부모를 대표하는 유

형이 아니라 선정된 분석자료에서 나타난 상대적 특징을 개념화한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분석적 유형의 경험

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 국가와 문화권을 확대하여 디지털 돌봄과 부모 역할 재구성의 

이론적 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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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Reconstructing Parental Roles in the Era of Digital 

Care: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Finland, and China

Kim, Byung Sun*․Jun, Eun Ock**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Finland, and China to 

examine how parental roles are being reconstructed in digital environments and how this 

reconstruction relates to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data consisted of academic articles, 

government and policy documents, research reports, and material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document analysis. The analytical framework 

comprised four categories: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nvironment, changes in parental roles, 

parent education and care support systems, and change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Both 

within-case and cross-case analyse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ansion of digital technology did not weaken parental roles but rather reconstructed them as 

educational partners supporting children’s learning and digital experiences. Second, patterns of 

digital care differed according to cultural values, educational philosophies, and parent education 

policies. Based on the relative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the analyzed materials, the United 

States, Finland, and China were conceptualized as participatory, collaborative, and managerial 

types of digital care, respectively. Third, these patterns represent analytical types grounded in 

sociocultural contexts, suggesting that digital care is shaped by sociocultur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rather than determined solely by technology. This study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construction of parental roles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care and offers a basis for enhancing parental digital literacy and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related policies

Keywords: digital care,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al role, parent education, comparativ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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